
더 깊은 묵상

닦지 않은 안경

어떤 부부가 차에 연료를 넣기 위해 주유소에 들어왔습니다.

주유소 직원이 연료를 넣으면서 앞 유리를 닦아주었습니다.

직원이 일을 마치자 남편은 유리가 아직 더러우니“

한 번 더 닦아줘요 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

다시 앞 유리를 닦으며 혹시나 자신이 보지 못한 벌레나

더러운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직원이 일을 마쳤을 때 남편은 화를 내며 아직도 더럽군, “ !

아니 당신은 유리 닦는 법도 몰라요 한 번 더 닦아 주세요 라고? ”

말했습니다.

직원은 또다시 빠뜨린 곳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유리를 닦았지만 어디에도 지저분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더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유리창이 여전히 더럽군“ !

주인에게 말해서 당신이 내일부터 이곳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해야겠어.

내가 여태까지 보아 온 유리 닦는 사람들 중에 당신은 가장 엉터리야!”

화가 난 남편이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아내가 손을 내밀어 남편의

안경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휴지로 깨끗하게 렌즈를 닦아서.

다시 남편의 얼굴에 씌워주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무엇이.

잘못된 줄을 알고는 얼굴을 붉히면서 다시 자리에 앉았고,

비로소 깨끗하게 잘 닦여진 앞 유리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판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더러운 안경으로 다른 사람들을 봅니다.

자신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더럽게 보는 것입니다.

더러운 창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회를 내지만 실은

자신들의 마음에 나타난 더러운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더러움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는 그들의

비판적인 태도는 계속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찾도록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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